
한국오가논, 피하 이식 피임약 출시

네덜란드계 다국적 제약기업 오가논의 한국법인 한국오가논은 피하이식 피임제 임플라논(Implanon)을 수입,

전문의약품으로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.

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기존 피임약과는 달리 가느다란 관 형태로 된 임플라논은 산부인과에서

팔 안쪽 피부밑에 이식하면 이식한 날부터 3년간 임신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.

또 이식한 임플라논을 원하는 시기에 제거하면 신속하게 임신능력이 회복되며, 이식하고 제거하는데 1-3분

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사용이 간편하다.

한국오가논은 임플라논 피임약이 1988-96년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 2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

서 100% 임신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으며, 1998년 네덜란드에서 첫 출시된 이후 서유럽에서만 25만여명의

여성이 이식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다고 주장했다.

배란억제 효과가 있는 프로제스토젠이 주요성분인 임플라논은 직장생활 등을 위해 일정기간 임신을 미루려

는 여성이나 불임수술을 고려하는 여성 등에게 적합한 피임약이다. 판매가격은 의사의 시술료를 포함해 33만

원 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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